
2131일간의 기록

Brain & Cognitiv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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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출범
- 사업추진계획부터 사업선정까지 424일간의 기록

2008년 5월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시키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시작되었
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총 예산 8250억원을 들여 신전공분야 개설, 잠재력이 큰 해외 학자 초청, 세계적 석학 
초빙의 3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뇌정보공학 융합 기술 연구란 주제로 유형1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전공·학과 신설인 유형1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 보다 더 높은 4.3: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2월 1일 유형1에 대한 최종 발표에는 총 18개 대학 52개 과제가 선정되었고,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도 최종 

명단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뇌공학분야를 한 단계 도약시킬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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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사업단은 미래의 뇌공학 분야를 이끌어 갈 
융합적 학문 지식과 창의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는 것
에 집중했습니다. 인재 양성이야말로 학과 개설의 가장 큰 목
적이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뇌공학사업단은 입시설명회, 뇌인지과학 연계전공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뇌공학과의 커리큘럼을 소개하
고, 뇌공학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인재 모집에 최선을 다했
습니다.

이 모든 노력으로  2009년 9월,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21
명의 뇌공학 인재들과 함께 대망의 첫 학기를 맞이하게 됩
니다.

기틀
- 사업선정 이후부터 첫 학기 시작까지 247일의 노력

사업단 선정과 함께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설되는 뇌공학과의 정원을 연 50명으로 배정했습니다.
학과 신설을 위한 첫 단추가 모두 맞춰진 것입니다.
2009년 2학기 개설을 목표로 뇌공학사업단은 더욱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세계 수준의 대학에 적합한 해외석학 임용을 단행합니다.
2009년 2월 세계 뇌공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Heinrich Buelthoff, Stephen Jackson, Anil Jain 교수를 임용하

였으며, 동년 8월 Christof Koch, Shimon Edelman 교수를 추가로 임용하면서 5명의 세계적 연구진을 구성합니다.

↑ �2009년 9월 첫 학기 시작에 맞춰 뇌공학과는 5명의 해외석학을 임용했다. 

(오른쪽부터 H. Buelthoff, S. Jackson, A. Jain, C. Koch, S. Edelman 교수)

↑ �2009년 3월 13일 뇌인지과학 연계전공설명회

↑ �2009년 4월 3일 뇌공학과 입시설명회



출범과 함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뇌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주임교수인 이성환 교수를 필두로 국내 교수진과 해외 석학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
재하는 한편으로 국내외 다수의 학술행사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이성환 교수는 2011년 전세계 4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공학 학술 조직인 IEEE 산하의 IEEE 
SMC 학회의 부회장에 국내 최초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이와 함께 IEEE SMC의 최대 학술행사인 IEEE SMC 
2012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진 1.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 WCU 사업 종료까지의 기록, 1460일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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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 없는 인재 발굴
- 입학, 그리고 입시설명회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출범 이후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해 매학기 입시설명회, 
연계전공 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뇌공학과에 발맞춰 뇌공학 분
야에 흥미를 지닌 지원자들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진행된 입학식은 국내 뇌공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들의 열
정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 �2010년 3월 5일 제2기 뇌공학도들과의 만남

↑ �2010년 3월 17일 연계전공설명회

↑ �2010년 3월 24일 뇌공학과 입시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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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대한민국 뇌공학의 미래 설계
-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

뇌공학사업단은 국내 뇌공학 분야의 발전을 우수한 인재 모집 및 육성만으로 단정짓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류 최후의 연구영역이라 일컷는 뇌과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고양시키고, 영재를 발굴하여 육성한다면 국내 뇌
공학 분야의 미래는 더욱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큰 뜻과 함께 한국인지과학회와 함께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으고, 2009년 2월, 대
학생 50명,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제1회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를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어느덧 5번째 대회를 맞이하면서 무려 1,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주목받는 대회로 발전하
기에 이르렀습니다.

↑ �2012년 2월 16일 개최된 제4회 한국 뇌과학 캠프 및 올림피아드는 1,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국제 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표를 꿈꾸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디지털타임스,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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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공학 태릉선수촌
-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뇌과학캠프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매년 여름 뇌공학과에서 주관하는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를 참여합니다.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학생들은 이곳에서 몇몇 뇌과학 관련 분야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 뇌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 참가할 단 1명의 선발인원을 뽑게 됩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져 국내 학생의 세계대회 입상이 머지 않았음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
니다. 학생들의 열정은 미래의 국내 뇌공학 수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13년 8월 5일~9일 한국 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 2012년 7월 9일~13일 한국 뇌과학올림피아드 여름학교

↑ 2012년 뇌과학 올림피아드 여름학교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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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를 배운다는 것은 의학적인 것,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
는 인식을 깨고자 했습니다.

뇌공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뇌공학 기초 원리 이해와 뇌 신호 처
리 기술 습득 등을 목표로 한 뇌공학 단기강좌가 첫 문을 열
었습니다. 특히 뇌공학 단기강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
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직접 뇌공학 실험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매년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
을 얻었습니다.

<뉴스보도>

뇌공학의 기초를 배우는 곳
- 뇌공학 단기강좌

↑ ��2013년 8월 5일~6일 제4회 뇌공학 단기강좌

<경향신문, 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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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2일~3일 제3회 뇌공학 단기강좌 ↑ ��2013년 8월 5일~6일 제4회 뇌공학 단기강좌

↑ ��2010년 7월 19일~20일 제1회 뇌공학 단기강좌 ↑ ��2012년 8월 2일~3일 제3회 뇌공학 단기강좌

↑ 2011년 7월 18일~19일 제2회 뇌공학 단기강좌 ↑ 2013년 8월 5일~6일 제4회 뇌공학 단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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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세계적 강의를 듣는다
- 해외석학 수요공개강좌

<브레인미디어, 2011.10.06>

유명인사의 강의는 언제나 큰 인기를 누립니다. 특히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경우는 더 클 것입
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과의 해외석학 교수들은 세계적 학술지에 본인들의 논문을 수도 없이 게재하였으며, 수많
은 학술행사의 강연자로 초청받는 뇌공학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뇌공학과는 첫 학기를 시작한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외석학들의 특별한 강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강의는 뇌공학과 소속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통해 세계 뇌공학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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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2011년 ▶

2012년 ▶

↑ ��2010년 9월 8일 H. Buelthoff 강연 ↑ ��2010년 9월 16일 A. Jain 강연 ↑ ��2010년 10월 6일 C. Koch 강연 ↑ ��2010년 10월 13일 A. Yuille 강연

↑ ��2011년 9월 21일 A. Yuille 강연

↑ ��2012년 9월 5일 D. Kersten 강연 ↑ ��2012년 9월 12일 A. Yuille 강연 ↑ ��2012년 9월 19일 A. Jain 강연 ↑ ��2012년 9월 26일 K. Mueller 강연 ↑ ��2012년 10월 10일 H. Buelthoff 강연

↑ ��2011년 10월 5일 H. Buelthoff 강연 ↑ ��2011년 10월 12일 S. Jackson 강연 ↑ ��2011년 10월 19일 D. Kersten 강연 ↑ ��2011년 12월 7일 A. Jain 강연

↑ ��2010년 11월 3일 S. Jackson 강연



출범과 함께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뇌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래 뇌공학 분야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영재 육성과 일반인들에게 뇌공학을 전파하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

람들이 뇌공학을 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진 2. 학술 교류의 장 마련
- WCU 사업 종료까지의 기록, 1460일의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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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고려대, 뇌공학 국제심포지엄 30일 개최
<뉴시스, 2011.08.29>

고려대학교, 30·31일 뇌공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 2011.08.29>

공유와 모색의 장
- International Symposium

2008년 12월, WCU 뇌공학사업단 선정은 뇌공학 발전의 기틀 마련의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뇌공학사업단은 사업단 선정을 계기로 국내 뇌공학 분야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한 또하
나의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석학들을 초청해 뇌공학 분야의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학계의 동향
을 살피고, 새로운 연구 방법 및 기술 모델을 제시 및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발전시키고자 노
력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0일

제1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가 개최되었습니다. 

단 하루만으로 이뤄졌던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로 발전되었으며, 매년 
250여 명의 교수와 학생, 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와 강연, 포스터 연구 발표 등으로 깊이 있는 
뇌공학 연구 공유의 장으로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Decoding 2012 

뇌공학과는 뇌공학 연구 전용의 최신 3T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3T fMRI의 설치를 기념하며,  

2010년 5월 11일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 Brain Decoding 관련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브레인미디어,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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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 2010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2009년 9월 30일 ↑2010년 9월 28일

↑2009년 9월 30일 ↑201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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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 2012 International Symposium on Brain and Cognitive Engineering |

↑2011년 8월 30일 ↑2012년 5월 31일

↑2011년 8월 30일 ↑2012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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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이후 3년 연속 WCU 최우수사업단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세울 정
도로 뇌공학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뇌공학과에 발맞춰 뇌공학사업단장이자 뇌공학과 주임
교수인 이성환 교수를 필두로 뇌공학사업단의 연구진들은 국내 뇌공학
계를 선도해 나갑니다.

<뉴스보도>

학계를 이끌다
- 국내외 학술대회 주관 학과로의 발돋움

<전자신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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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뇌공학과는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IEEE SMC2012 등 국내외 대형 학술행사와 IEEE International 
Workshop on Brain-Computer Interfa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냅니다.

<뉴스보도> <뉴스보도>

<헤럴드경제, 2010.11.01>

<WCU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 뉴스레터, 2013 봄호>

<WCU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 뉴스레터, 2012 가을호>

<WCU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 뉴스레터, 2012 가을호>

<WCU 뇌공학융합연구사업단 뉴스레터, 2012 봄호>

↑2011년 5월 16일~18일 International Workshop on Pattern Recognition in Neuroimaging

↑2012년 6월 2일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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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세계 최고 학회 주관
-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IEEE SMC2012)

2012년 10월 14일
세계 최대 공학 학술 조직인 IEEE 산하 IEEE SMC 학회의 최대 학술행사인 IEEE SMC 2012가 최초로 국내에

서 개최되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매년 전세계 1,000여명의 뇌공학 분야 연구인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가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600여 편의 논문 발표, 해외 선진 연구소와 학계의 많은 연구진의 참여 등을 이뤄낸 뇌공학과는 성공적으로 국
제학술대회를 치뤘습니다.

<한국대학신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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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MC 2012의 기록

↑ 2012년 10월 14일~17일 IEEE SMC2012 ↑ 2012년 10월 14일~17일 IEEE SMC2012

↑ 2012년 10월 14일~17일 IEEE SMC2012 ↑ 2012년 10월 14일~17일 IEEE SMC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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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성공, 그리고 또다른 시작

2013년 가을의 문턱에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WCU 5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5년간의 땀과 노력은 뇌공학과를 뇌공학 메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부여하기에 충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WCU 사업의 마무리에 제1호 고려대학교 뇌공학 박사를 배출하는 기쁨도 맞이했습니다.

이런 값진 경험과 성과들은 바탕으로 뇌공학과는 WCU 사업 최종평가에서 당당히 최우수인 S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BK21PLUS 사업의 글로벌인재양성 분야에 당당히 선정되면서, 고려대학교 뇌공학과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뇌공학을 꽃피우는 WCU 단계였다면, BK21PLUS를 통해 뇌공학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 더욱 전진할 것입니다.

2020년 뇌공학 분야 세계 Top 10 진입

그 목전에 고려대학교 뇌공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뉴스보도>

<한국대학신문, 2013.11.29>

<한국경제, 2012.12.16>


